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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use ty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Methods: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4th wave panel data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1,537 1st graders of middle school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arental 
attachment positively influenced school life adjustment. Second, study oriented internet use 
positively influenced school life adjustment. However, entertainment oriented internet use 
negatively influenced school life adjustment, and relation oriented internet use did not influence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study and entertainment oriented internet use mediated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However, relation oriented internet use did not mediate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Conclusion: The discovery that study oriented internet is a factor that can improve school life 
adjustment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are discussed to 
improve school life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Keywords: Parental attachment, School life adjustment, Internet use type, Early adolescence.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사용유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승렬1, 송진영2

성결대학교 행정학부1,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2

영향을 준다(Crockett & Crouter, 1995). 이 중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

하여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Moon, 2002).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

을 길러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기관이 

학교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냐, 적응하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신체적 발

달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

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

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규범적 사건들 뿐 아니라 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환경으로 인한 사건들은 청소년시기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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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 올바르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Kim & Ju, 2010).

하지만, 청소년들은 하루일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학교에

서 지내게 되면서 학교생활의 규칙과 또래 및 교사관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과제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입시교육에 

억압되어 정상적인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저해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감과 소외감 등

의 심리적 문제와 함께 방황과 일탈에 쉽게 노출되고, 이는 결

국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Sung et al., 2009).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부적응은 학교중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향후 사회적,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걸림돌

이 되어,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ichman, 

Bowen, & Woolley, 2004). 또한 Park과 Moon (2006)은 우리나

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부적응의 문제로 학교를 중

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생활부적응은 심리

적, 정서적인 문제와 폭력, 무단결석, 가출, 약물남용, 비행 등

의 행동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행동을 이해하고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생활환경인 학교생활에서의 적

응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동료

와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

며, 학교수업에 적응하고 학교규범에 순응하면서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Moon, 2002). 

Khu (2007)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상황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서, 학

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감 그리고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들의 행동특성도 바람

직하게 형성되어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

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을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한 Ladd, 

Kochenderfer, 그리고 Coleman (1996)은 학교생활적응을 개인

이 학교환경에 지각과 감정,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편안해하고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는데, 이 중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애

착의 초기 연구는 대부분 영유아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유아

기 이후의 연구들은 제한적이었다.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초기

애착이 더욱 확고해지거나 수정, 변형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가족 외의 관계

가 발달하면서, 이 시기의 애착은 유아기의 애착과는 다른 특

성을 지닌다(Bretherton, 1999). 

청소년기 특히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의 경

우 2차 성징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변화

도 경험하는 시기이다. 즉, 학교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내 부모 중심의 애착관계가 학교 내 친구 중심의 애착관계로 

확장된다, 이로 인해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모의 영향

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커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

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양가적 행동을 보이며, 부모애착이 청

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Bretherton, 1999; Jo, 2008; Y. Lim, 2014). 즉, 중학교 1학년

인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느끼는 애착은 부모의 여부에 

의한 실제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언제나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신념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초

기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은 여전히 중요하다(Lee & Min, 2013).

부모애착은 청소년이 어떤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지에 관계없이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기제로서, 부

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관계의 형성은 학업성취, 학습동기, 사

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학교규칙 준수 등을 향

상시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

도록 하며, 성인기에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사회적 경험들에 

능동적이며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여 건강한 발달을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Angus, 2013; Bowlby, 1982). 청소년들

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 등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발달적 과도

기에 있다. 이 시기에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청소

년의 대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에 결정적으로 기

여하게 된다(Kim, 2015). 즉,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의 부모애

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일관

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Cho와 Seo (2010), Choi (2005), Hur

와 Kim (2005), Kim, Lee, 그리고 Bae (2012), Laghi, D’Alessio, 

Pallini, 그리고 Baiocco (2009), Moon (2002), E. Park (2010), Y. 

Park (2010), Park, Hong, 그리고 Chung (2014) 등은 부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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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

으며, Howes와 Hamilton (1993)은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

계를 갖는 학생은 학교부적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라고 하

였다. 또한 Williams와 Kelly (2005)는 부모와의 애착경험은 친

구를 포함한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발달과 다양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애착은 인터넷사용유형과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Nam (2001)은 부모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

년이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

면, 부모애착은 청소년들의 음란물과 같은 오락추구형과 여

가활동, 채팅 등 관계추구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Hwang (2005)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사용유형을 음란

추구형, 언어폭력형, 학습추구형, 관계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부모애착은 음란추구형과 오락추구형 등

과 같은 인터넷사용유형에는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인 반면, 

학습추구형과 관계지향형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연구에서 Lee와 Chae (2007)와 Rosen, 

Cheever, 그리고 Carrier (2008)는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고 부

모가 자녀와 함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유익한 사이트를 탐색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학습 등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Aunola, Stattin, 그리고 Nurmi (2000)

는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습을 추구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하는 한편, 낮은 부모애착을 가진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인터넷 이용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통제이론을 제시

한 Hirschi (1969)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애착이 가장 중요

한 요소라고 하면서,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임에 따라 인터넷 일탈을 하지 않

는 반면, 부모애착이 낮은 청소년들은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낮아 부정적인 인터넷활용을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의 99.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율

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치로, 중국의 89.0%, 일본의 

94.7%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

넷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들의 인터넷 이용이 학교생활

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 또는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인터넷 중독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

로 관심을 두고 있었다(Byun & Kim, 2007; Ju & Cho, 2013; 

Kim & Baik, 2011;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5). 그 

결과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들에게 인터넷 이용이 그들의 삶과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영향

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진한 현실이다.

반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우

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중복응답)는 자료 및 정

보획득이 93.7%, 교육 및 학습이 56.9%로 나타났다(MSIP & 

NIA, 2015).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들의 

인터넷 이용이 그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는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들의 학교생

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 (2009), Han과 Kim (2006), 

Lee (2010) 등은 청소년의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중도탈락 등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

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최근 일부연구에서 청

소년의 인터넷사용이 폭력게임이나 음란물 등에 노출될 시에

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지만, 정보를 검색하거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Cho와 Kim 

(2009)은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시간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이 

없는 반면, 인터넷사용내용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영향을 달

리한다고 하였다. 즉, 오락과 같은 인터넷 이용은 학교성적을 

떨어뜨림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반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성적

이 향상되고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사용유형을 관계지향형, 학습추구형, 오락추구형 등

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Jang과 Kim (2008)은 관계추구형은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

를 향상하지만 학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

락추구형은 친구와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나 교사와의 관계

를 악화하여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정보추구형은 친구와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나 교사와의 관

계를 향상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하

였다. S. Lim (2014)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유형 중 관계추

구형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이 없었으며, 오락추구형은 학교

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정보추구형은 오히

려 학교생활적응에 이로운 영향을 보임을 밝혔다. 또한 Kim, 

Cho, Cheong, 그리고 Lim (2011)은 인터넷사용유형 중 관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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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이 없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오

락추구형과 학습추구형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오락추구형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습추구형은 학교생활적

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중학교 1, 2학년

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Chung (2010)은 오락추구형은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으며, 학습추구형 인터넷사

용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를 통해 인터넷사용이 무조건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을 단순한 빈도나 중독

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영향력 분석에 추가하여 인터넷사용

유형별 인터넷이용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의 불안정적인 애착관계

를 형성한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

들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

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인터

넷사용유형,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

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사용유형이 학교생

활적응에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는 인터넷사용유형이 부모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

다. 하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

의 연구 또는 인터넷의 단순한 이용시간 또는 인터넷중독 등의 

매체중독 관련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연관연구 등과 같은 단

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Jang & Kim, 2008; Lee & Lee, 2006; 

S. Lim, 2014). 즉,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

교생활적응을 높이고자 하는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모와

의 불안정적인 애착관계와 학교비행 간의 관계에서 인터넷 중

독이 이들 간을 매개한다는 연구(Jeong & Park, 2012), 부모애착

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는 연

구(Kim, 2011),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적응

적 방어기재가 매개한다는 연구(Kim et al., 2012) 등 제한적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

용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들 요인들이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

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어느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을 높여

주는 요인인지를 검증하는 연구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적인 영향관계를 넘어서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영향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

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요인변수로서의 매개변수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시도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복지

정책의 차원에서도 많은 공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이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관점뿐만 아니라 이로운 점이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사고, 인식, 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일부 해답을 제공할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인 초기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부모애착이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용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그들 개개인의 낮은 학교생활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를 가

지는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은 인터넷사용유형(관계지향형/학습

추구형/오락추구형)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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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NYPI])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

등학교 4학년 패널 4차 년도 자료(현 중학교 1학년)를 활용하

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학령기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기초자료를 효율적으

로 확보하고자 3개(초1, 초4, 중1)의 연령 코호트를 설정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패널

조사이다(NYPI, 2014).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층화다단계

집락표집법에 의해 초등학교 4학년 패널에서 선정된 이후로 

중학교 1학년이 된 2013년에 구축하여 2014년 배포한 4차 년

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2차 성징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변화도 

경험하는 시기로서, 부모로부터 느끼는 애착은 그 이전 시기

보다는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부모는 안전기지로서 부모애

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한 Kim (2015)과 Lee와 Min (2013)을 

토대로, 초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료

만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총 2,378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을 수행하여 결측치를 제거한 결과, 최종 1,537명의 중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도구

1) 독립변수 :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Huh (2000), Kim (2003) 등을 참조하여 아동청소

년패널조사에서 구성한 부모의 양육방식을 묻는 다양한 문항

(지도감독, 부모애착,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 중 부모애착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을 부모애착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

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등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점 Likert 척도(1점 = 매우 그렇다 , 4점 = 전혀 그렇지 않다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역으로 변환한 후 평

균을 구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19이었다.

2) 종속변수 :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Min (1991)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20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학습활동 5문항(예: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

다), 학교규칙 5문항(예: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

우관계 5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5

문항(예: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이다. 각 문항은 4

점 Likert 척도(1점 = 매우 그렇다 , 4점 = 전혀 그렇지 않다 )로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 한다”를 

제외한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92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인터넷사용유형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정의한 인터넷이용을 설정하였다. 인터넷이용은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정의한 학습관련, 게임 및 오락관련,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등과 같은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Jang과 Kim 

(2008), Kim (2013), 그리고 Kim과 Chung (2010)은 이들 문항

들을 “채팅하기/ 메신저 사용”, “전자우편 이용”, “동호회/ 까

페/ 커뮤니티활동”, “개인 홈페이지 활동”, “온라인 거래”, “게

시판 활동”의 6문항을 관계지향형으로, “컴퓨터 게임”, “성인

용사이트 열람”의 2문항을 오락추구형으로, “공부 및 학습관

련 정보 검색, 열람”, “기타 정보 검색, 열람”의 2문항을 학습추

구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요인추출방법을 주

성분 분석으로, 요인회전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직교회

전방식인 베리멕스를 지정하여, 인터넷이용 관련 10개의 문

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

들의 요인적재량이 .45를 넘었으며, Jang과 Kim (2008), Kim 

(2013), 그리고 Kim과 Chung (2010)와 동일하게 관계지향형 6

문항, 오락추구형 2문항, 정보지향형 2문항 등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문항은 해석편의를 위하여 1 = 자주 하지 않는
다에서 4 = 자주 한다의 4점 척도로 역채점하여, 평균값을 구

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형, 학습

추구형, 오락추구형 등의 인터넷이용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통제변

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성별은 0 = 여학생 , 1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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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부 연령과 모 연령은 회귀분석

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위해

서 1 = 40세 미만 , 2 = 40대 , 3 = 50대 , 4 = 60세 이상으로 변환하

였다. 부 학력과 모 학력은 1 = 중졸 이하 , 2 = 고졸 , 3 = 전문대

졸 , 4 = 대졸 , 5 = 대학원졸로 구성되었다. 부의 근로 여부와 모

의 근로 여부는 0 =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1 = 일을 하고 있다로 

더미처리 하였다. 가구 연소득은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

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위해서 1 = 3천만원 미
만 , 2 =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 3 = 5천만원 -7천만원 미만 , 4 = 

7천만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본인건강상태는 역으로 되

어 있는 것을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 = 매우 건강하지 못
하다 , 4 = 매우 건강하다로 역채점하였다. 성적만족도는 역으

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 = 매우 만족한다로 

역채점하였다. 월용돈은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그대

로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에서는 1 = 2만원 미만 , 2 = 2만원 -5
만원 미만 , 3 = 5만원 이상 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0.0 (IBM Co., Armonk, NY)을 활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영향

력 및 인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용의 다중매개효과를 밝히

기 위해 Preacher와 Hayes (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

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랩 절차(Bootstrapping)로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

보다는 부트스트랩 절차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Sobel 검증은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에 사용이 가능하며 단일 

매개요인만을 검증하지만, 부트스트랩 절차는 여러 개의 매개

요인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할 경우, 전체 매개변인에 대한 

총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고, 공변인(covariate)과 다른 매개

변인을 통제하면서 각 매개변인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의 검증

이 가능하고, 제시된 모형의 정확성과 간명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Hur, 2013). 이 분석법에서 매

개효과의 확인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구

간 내의 간접효과 값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부트스트랩의 사례수는 연구자에 따라 제안

하는 횟수는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 (2002)가 

추천한 5,000번을 설정하였다.

결과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성

별은 남학생이 839명(54.6%)로서 여학생 698명(45.4%)보

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였다. 부 연령은 40대가 81.1%로 대부

분을 차지했으며, 모 연령도 40대가 74.4%를 차지하였다. 부 

학력은 대졸이 43.4%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고졸

이 37.4%, 전문대졸이 10.9%, 대학원졸이 6.1%, 중졸 이하가 

2.1% 순으로 분포되었다. 모 학력은 고졸이 45.0%이 가장 높

은 분포를 보였으며, 대졸이 35.5%, 전문대졸이 15.0%, 대학

원졸이 2.8%, 중졸 이하가 1.8% 순으로 분포되었다. 아버지

는 98.4%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62.5%가 일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연소득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

만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이 

31.7%, 7천만 원 이상이 15.8%, 3천만 원 미만이 11.7% 순으

로 분포되었다. 청소년들은 95.1%가 건강한 상태였으며, 성적

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은 56.5%로 나타났다. 월용돈은 2만

에서 5만 원 미만이 66.6%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5

만 원 이상이 22.7%, 2만 원 미만이 11.7% 순으로 분포되었다.

2. 주요변수의 특성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모든 척

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부모애착은 평균

이 3.19로서 부모애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매개변수인 인터넷사용유형 전체는 2.64로서 보통정도의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인 관계지향형은 1.98로서 다소 

낮은 수준, 학습추구형은 2.91로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 

오락추구형은 2.50으로서 보통 수준의 인터넷이용을 보였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은 3.01으로서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 등의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값인 왜도(Skewness) ± 2이하, 첨도(Kurtosis) ± 4이하의 기준

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

다고 할 수 있었다(Bae, 2007).

3.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 인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용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SPSS Indirect macro를 활용하여 Preacher와 Ha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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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1,537)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der Girl 698 45.4

Boy 839 54.6

Father’s age

 

Under 40 93 6.1
40-49 1,246 81.1
50-59 193 12.6
60 and above 5 0.3

Mother’s age Under 40 338 22.0
40-49 1,143 74.4
50-59 56 3.6
60 and above - -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and below 33 2.1
High school 575 37.4
College 168 10.9
University 667 43.4
Graduate school and above 94 6.1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and below 27 1.8
High school 692 45.0
College 230 15.0
University 545 35.5
Graduate school and above 43 2.8

Father’s employment No 24 1.6
Yes 1,513 98.4

Mother’s employment No 577 37.5
Yes 960 62.5

Family income a year Under 30 million won 180 11.7
30 Million-50 million won 627 40.8
50 Million-70 million 487 31.7
70 Million won and above 243 15.8

Adolescent health status Severely low 5 0.3
Low 71 4.6
Good 960 62.5
Very good 501 32.6

Grade satisfaction Severely low 108 7.0
Low 560 36.4
Good 718 46.7
Very good 151 9.8

Monthly allowance category Under 20,000 won 180 11.7
20,000-50,000 won 1,023 66.6
50,000 won and above 334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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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 인
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일반적 변인들의 영향력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일반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 인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용

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통제변수
를, 독립변수로서 부모애착을, 매개변수로서 인터넷사용유형
(관계지향형/학습추구형/오락추구형)을, 종속변수로서 학교

생활적응을 투입한 상태에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한 결
과, Table 4 및 Figure 2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분석으

로,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잘되
는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1은 지지됨, Table 4와 
Figure 2의 a: B = .336, p < 001). 
두 번째 단계는 매개효과 검증으로서 Figure 2의 b와 c와 같

이 인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용의 매개변수가 동시에 투입
된 이후에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2의 b: B = .309,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인터넷이용의 하위변수 중에서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은 부
모애착으로부터 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학교생활적응에
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락추구형 
인터넷사용은 부모애착으로부터 부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관계지향형은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모두에서 직접적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Major Variables

Variable N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Parental attachment 1,537 1 4 3.19 .56   -.41   .36
Internet use type 1,537 1 4 2.64 .54   -.31  -.04
Relation oriented 1,537 1 4 1.98 .71    .35  -.57
Study oriented 1,537 1 4 2.91 .73   -.70   .32
Entertainment oriented 1,537 1 4 2.50 .60   -.30  -.26
School life adaptation 1,537 1 4 3.01 .42    .07   .55

Table 3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Variable      B SE t
Gender     .059 .021          2.818**
Father’s age    -.003 .003          -.967
Mother’s age     .001 .004           .789
Father’s education level     .006 012           .504
Mother’s education level     .010 .013           .722
Father’s employment     .031 .073           .423
Mother’s employment    -.013 .019          -.721
Family income a year     .000 .000           .796
Adolescent health status     .084 .016          5.111***
Grade satisfaction     .057 .012          4.700***

Monthly allowance    -.003 .003          -.590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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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2의 c).

세 번째 단계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 Shrout

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하여 분

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인터넷이용의 하위변수인 관

계지향형, 학습추구형, 오락추구형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인터넷이용의 하위변수 각각

의 매개효과에 있어, 부모애착이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을 거

쳐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B = .020)는 95% 신뢰구간에

서 BC [.012, .030]가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학습추구형 인

터넷사용은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가설 2-2는 지지함). 또한 부모애착이 오락추구형 인터

넷사용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 (B = .007)는 95% 

신뢰구간에서 BC [.002, .013]가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오

락추구형 인터넷사용은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2-3은 지지함). 반면, 부모애착이 관

계지향형 인터넷사용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 

(B = .001)는 95% 신뢰구간에서 BC [-.000, .005]가 0을 포함

함에 따라, 관계지향형 인터넷사용은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

Parental
attachmenta) Initial step B  = .3361***, SE  = .0170

B =	 -.0374, 	 SE  = .0336
B =	 .2181***,	SE  = .0337
B =	 -.0682**, 	SE  = .0253

B =	 -.0226, 	 SE  = .0139
B =	 .0899***,	SE  = .0132
B =	 -.0948***, 	SE  = .0177

B = .3092***, SE  = .0169

b) After mediation
	 value input

c) Multi mediation
	 effect

School life
adaptation

Parental
attachment

School life
adaptation

Parental
attachment

School life
adaptation

Internet use type
relation oriented
study oriented

entertainment oriented

Figure 2. Validation of multiple mediating effect.
**p  < .01.  ***p  < .001.

Table 4
Path Coefficient of Major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t
Parental attachment → School life adaptation
(before inserting mediator)  .336 .017       19.754***

Parental attachment → School life adaptation
(after inserting mediator)      .309 .017       18.310***

Parental attachment → Relation oriented     -.037 .034       -1.114

Parental attachment → Study oriented      .218 .034        6.479***

Parental attachment → Entertainment oriented     -.068 .025       -2.699**

Relation oriented → School life adaptation     -.023 .014       -1.621

Study oriented → School life adaptation      .090 .013        6.808***

Entertainment oriented → School life adaptation     -.095 .018       -5.342***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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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매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2-1은 지지하지 않

음).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인 초기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애착

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영향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사용유형이 그들 간에 매개효과

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봄으로써, 그들의 학교생활적

응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부모애착, 매개변인으로 인

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용,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학교생활

적응을 설정하고, 이들 간 빈도분석, 기술통계, 그리고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

였다(Cho & Seo, 2010; Howes & Hamilton, 1993; Hur & Kim, 

2005; Kim et al., 2012; E. Park, 2010; Y. Park, 2010). 둘째, 초

기 청소년의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Cho와 Seo (2010), Hur

와 Kim (2005), Kim 등(2012), Laghi 등(2009), Moon (2002), E. 

Park (2010), Y. Park (2010), Park 등(2014) 등 대부분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셋째, 인터넷사용유형별 인터넷이용을 투입하여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인인 인터넷이용의 하위변수 중 학습

추구형 인터넷사용과 오락추구형 인터넷사용은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계지향형

은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애착수준이 높은 경우에 학습지향형

과 같은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학교생활을 잘 한

다는 것과 오락지향형 인터넷 사용은 부모애착으로부터 부정

적인 영향과 함께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지향형 인터넷사용은 부모애착으로부터 또는 

학교생활적응 모두에 영향이 없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

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결과와 오락추구형 

인터넷사용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Cho & Kim, 2009; Jang & Kim, 2008; 

Kim, Cho, Cheong, & Lim, 2011; Kim, Lee, & Yoon, 2011; S. 

Lim, 2014)들이 지지한 반면, 오락추구형 인터넷사용이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이 없다고 한 Kim과 Chung (2010)과는 상이

하였다. Kim과 Chung (2010)은 빈곤을 주요변수로 설정하고 

어떠한 인터넷 사용유형이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지를 확

인한 결과, 정보추구형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

인반면, 오락추구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부 

상이한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의 초기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

과 관련해서 개인 내적 특성이나 가족특성 등 다른 요인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지향형 인터넷사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Jang과 Kim (2008), Kim 등

(2011)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습

추구형 인터넷사용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하

고,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를 통해 인터넷이용이 선행연구와 같이 무조건적

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

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데 있어서 인터넷사용유형이 이들 간을 매개하는 요

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낮은 부모애

착으로 인해 낮아진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재

Table 5
Significance Validation of Mediating Variable

Mediating path
Mediation effect R²  

F  B  SE  BC 95% CI

Parental attachment → Relation oriented → School life adaptation

Parental attachment → Study oriented → School life adaptation

Parental attachment → Entertainment oriented → School aife adaptation

.001  

.020   

.007     

 .001  

 .005   

 .007  

[-.000, .005]

[.012, .030] 

[.002, .013] 

.3165 

46.943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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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과 오락추구형 인터넷사용 요인

을 찾아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이 생활화되

어 있는 우리사회의 초기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용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

며, 초기 청소년이 어떠한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를 확

인하여, 오히려 인터넷 시대에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부정

적인 인터넷사용은 자제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도

록 학교에서는 그들을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제언과 함께 결론을 모색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인 초기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애착이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초기 

청소년기에도 부모애착은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에 대한 의

존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획득하는 초기 청소년기이

지만, 여전히 부모와의 평등하고 애정적인 관계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학교생활적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를 연계

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상담은 학생과 

더불어 부모상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 청소년

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착수준이 낮은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들과 같은 주위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오락추구형 인터넷사용 또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

응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추구형 인터넷

사용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결

과는 오락추구형과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이라는 매개요인

이 부모애착으로 인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학교생활적응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의 안정적이지 못한 애

착으로 인해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부모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와 함께 오락추구형 및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한다는 것은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오락추구

형 인터넷사용을 낮추고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을 높이는 측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 중 학

습추구형 인터넷사용의 매개효과는 초기 청소년들이 가정에

서 부모와의 낮은 애착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잘 활용하는 초기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를 검색

이 용이하게 하여, 그들이 인터넷을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초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

하여 게임이나 오락을 많이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은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습추구형 인터넷사용 증가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학습과 연관 없는 컴퓨터게임이나 오락과 같

은 인터넷의 이용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즉,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및 열람 등 

학습과 연관된 이용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실태를 연구한 Jeong 

(2007)에 의하면, 부모의 게임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도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부모가 자료검색에 보내는 시간이 많

을수록 자녀 역시 정보검색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제언으로는 일차적으로 초기 청소년들의 인터

넷이용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형

을 얼마나 이용하는가에 대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초기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목적으

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학습관련 정보검색과 

같은 유익한 방향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 내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배움의 주체

가 되어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교수-학습의 일환으로 인터넷

을 활용한 수업을 접목시키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가 학습을 위한 정보탐색, 자료분석, 문제해결방법을 창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적 대안으로서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학교 또는 

가정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이용과 학

교생활적응 간 심도 있는 연구가 언론학, 교육학, 심리학 및 사

회복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고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개의 제언과 함께 함의

를 제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한계를 가지며, 이에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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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

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패널자료에서 제공하는 

변수들의 한계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양한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설문지 작업 등을 통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예, 장애요인, 다문화

사회요인, 가정 및 학교환경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

고 성별, 부·모애착 등 그 범위를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

활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실증적으로 제시하

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초기 청소년들의 비정상적인 인

터넷사용은 현대사회의 정보화시대에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

적응은 물론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떠오

르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초기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터

넷이용 사용실태와 심리적인 문제, 적응적인 문제와 관련지어 

연구된 결과가 그리 많지 않아, 다양한 영역의 변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론적, 경험적 논의가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정보추구형과 오락추구형 인터넷사

용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매개변수 투입 후 부모

애착의 영향력 감소 수준이 적고 유의도 또한 변화가 낮게 나

타났다. 특히 오락추구형은 그 변화량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

를 좀 더 구체화하고, 질적 연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정의한 측정도구의 

약점으로서, 몇 개 문항만으로 한 변인을 측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오락추구형과 학습추구형은 각 2개의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도구로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

는 설문지 작업을 통해 다문항을 가진 인터넷사용유형을 정의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사용유형을 청소년의 사용현황을 

고려해서 재분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패널데이터의 

한계로서 향후에는 이를 반영한 설문작업을 통해 이를 체계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수

행되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다양한 요인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구성

하는 다양한 변인들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선행 영향관계를 보

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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